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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황소’ 황희찬(24·라이프치히)이 독일 분데스리가 이
적생 베스트11에 선정됐다.

분데스리가는 22일(한국시간) 홈페이지를 통해 올 여
름 분데스리가에 합류한 이적생들로 베스트11을 구성했
다. 황희찬은 4-2-3-1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이
름을 올렸다.

분데스리가는 “라이프치히는 지난 시즌 팀 내 최고 득
점원인 티모 베르너가 첼시로 떠났다. 큰 타격이지만 낙담
할 필요는 없다. 황희찬이 새롭게 합류했기 때문”이라며
“다재다능한 그는 빠르고, 양발을 쓴다”고 설명했다. 지난
시즌 잘츠부르크(오스트리아)에서 16골·21도움을 기록하
며 팀의 7연패를 도운 황희찬은 8일 이적료 1500만유로
(약 206억원·추정)에라이프치히와 5년간계약했다.

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(UCL)에서 보여준 활약상
도 빼놓지 않았다. 분데스리가는 “지난 시즌 황희찬은 챔
피언스리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”며 “그 누구도
돌파할수없을것이라고여겨졌던버질판다이크(리버풀)
를 환상적인 속임수 동작으로 제쳤다”고 칭찬했다. 아울러
“황희찬은 어느 공격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다. 그의 스피
드와 기동력은 우리 공격에 유연성을 가져다줄 것”이라는
라이프치히마르쿠스크뢰셰단장의기대도곁들였다.

황희찬이 주목 받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. 분데스리
가는 11일 2020∼2021시즌 주목해야 할 핵심 이적선수
5명을 소개하면서도 황희찬의 이름을 올린 바 있다.

한편분데스리가는황희찬을비롯해르로이사네(바이에
른 뮌헨), 주드 벨링엄(도르트문트), 다니엘 칼리지우리(아
우구스부르크), 벤자민 헨리치(라이프치히), 루카스 투사
(헤르타 베를린), 조 스칼리(묀헨글라트바흐), 탕귀 니앙주
(바이에른 뮌헨), 디노스 마브로파노스(슈투트가르트), 토
마스 뫼니에(도르트문트), 알렉산더 뉘벨(바이에른 뮌헨)
등을베스트11로뽑았다. 최현길 기자 choihg2@donga.com

분데스리가, 최전방원톱으로선정
판다이크제친UCL 활약상도소개

황희찬,獨이적생베스트11

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22일(한국시간)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새로
합류한 이적생들로 베스트11을 선정한 가운데 라이프치히에서 새 출발
을 앞둔 황희찬도 이름을 올렸다. 4-2-3-1 포메이션의 원톱이다.

사진출처 ｜ 독일 분데스리가 홈페이지

<라이프치히>

꺋서울맨꺍기성용,복귀회견서밝힌4가지키워드
꺎제2전성기확신…대표팀은생각안해꺏

캡틴이 돌아왔다. ‘마스터 키’ 기성용(31)이 11년 만
에 K리그1(1부) 친정팀 FC서울로 컴백했다.

기성용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복귀
기자회견에서 제2의 전성시대를 향한 2번째 동행이
시작됐음을 알렸다.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
유니폼을 입고 K리그 통산 80경기에서 8골·12도움
을 올린 그는 유럽생활을 마친 뒤 돌고 돌아 ‘서울
맨’으로 복귀했다. 계약기간은 3년 6개월, 등번호는
8번이다.

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 스타의 복귀에 미디어의 관
심도 대단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
19) 방역지침에 따른 ‘거리두기’를 위해 일부 매체들
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120여 명이 인터뷰 룸
을 채웠다. 엄청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
에 오른 기성용은 “K리그로 돌아오려 많이 노력했다.
복귀 과정에 아쉬움도 있었으나, 중요한 것은 앞으로

다. 책임감을 갖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축구를 할 것”
이라고 힘주어 말했다.

키워드를 통해 기성용의 솔직한 속내와 의지를 들
여다봤다.

뀫서울
“서울은 스타도 많았고,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이었

다. K리그의 모범이 돼야 하고, 리드하는 팀이어야 한
다.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는 더 올바른 방향으로 향
하리라 믿는다.”

기성용이 셀틱FC(스코틀랜드)로 향했을 때만 해도
서울은 K리그 강호였다. 승리 DNA가 있었고, 자부심
도 넘쳤다. 하지만 지금은 지극히 평범한 팀으로 전락
했다. 12라운드를 마친 ‘하나원큐 K리그1 2020’에서
3승1무8패, 승점 10으로 고작 11위다. 객관적 전력만
놓고 보면 지금 서울의 위치는 몹시도 낯설다. 안팎으

로 잡음도 끊이질 않는다.
자존심이 강한 기성용은 “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

실”이라면서도 “반등할 실력과 의지는 충분하다. 안
좋은 분위기가 쌓이면 침체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, 동
료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
다”고 다짐했다.

뀫K리그
“국가대표팀을 떠난 뒤 선수로서 동기부여가 필

요했다. (부상 등으로 많이 뛰지 못한) 최근 1년간 매
너리즘에 빠졌다. 해결책 중 하나가 K리그 복귀였
다. 매주 팬들은 저에 대한 큰 기대를 해줄 것이고,
이에 미치지 못하면 많은 비판이 따를 것이다. K리
그에서 제2의 전성기가 오리라 확신한다.”

▶ 2면으로 이어집니다
남장현 기자 yoshike3@donga.com

11년 만에 K리그로 컴백한 기성용이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인터뷰 룸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갖고 FC서울과 2번째 동행을 시작했다. 서울 유니폼을 입고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친정팀
서울의 요즘과 K리그의 흐름, 대표팀 복귀 등에 대한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. 상암 ｜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
60경기 ML, 달라지는 것들…다른 리그 동일지구 팀과 20경기, NL 투수타석 사라져, 연장땐 주자 2루에 두고 승부치기 ▶ 4면

퉐팦 우승 경쟁하는 꺋강한 서울꺍 목표퉐팧 K리그 팬들 응원·비판이 자극제퉐팪 청용이와 팀이 엇갈려 안타까워퉐팫 대표팀? 서울서 잘하는 게 우선


